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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와 유사하

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값을 부여한 디지털 소유 증명서를 

의미한다(정기수 외, 2022). 이러한 NFT를 중심으로 서비스하는 거래소, 마켓플레이스, 게임, 

메타버스 등과 같은 다양한 NFT 생태계가 만들어져 기업과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NFT 시장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35%씩 

성장하여 136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마켓츠앤드마켓츠, 2022).

NFT 시장은 역사가 짧고 투자의 수단으로서 주목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비자

가 지각하는 가치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NFT는 소유하는 것 자체나 연계된 혜

택 등 구매하고 거래하는 목적에 따라 가치가 형성되는 이유가 다양하다. Sheth의 소비가치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는 소비가치를 통하여 특정 제품의 구입이 이루어지며, 소비가치가 소

비자의 구매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김현정·유두련, 2017). 한편, NFT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소비자 이슈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NFT 분야에서 소비 

행동과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NFT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치와 구매의도 간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최근 3년간 NFT를 이용 및 투자해본 경험이 있는 일반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

되었으며, 조사 대상자는 성별을 고려한 할당 추출을 통해 고르게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SPSS 21.0을 통해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이 실시되었

으며, 다중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변수 간 영향 관계와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NFT 소비가치의 기능적, 진귀적, 상황적 가치는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FT 소비가치와 구매의도의 관계에서 지각된 위험은 유의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세대는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NFT 분야에서 Sheth의 소비가치 이론을 통하여 소비자가 지각하는 NFT의 가치

를 다차원적인 접근법으로 분석한 실증적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또한, 조절변수로서 지각된 

위험과 세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연구와 정책 마련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MZ세대가 중요

한 소비 주체라는 점을 시사하였다. 향후에는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충분한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고, 보다 고르게 수집된 표본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행동 변수를 살펴보는 연구

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